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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취재 막는 폭력 행위 엄단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SBS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취재 행위에 대한 위협적인 폭력 행위를 

규탄하고, 경찰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SBS 모닝와이드 취재진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선전용 확성기 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

며 남북한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박 대표는 22일 밤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했음을 

공개했다. 23일 오전엔 실제로 박 대표가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강원도 홍천군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

에 모닝와이드 취재진은 박 대표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취재하려 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박 대표를 

찾아갔고 취재 목적도 미리 밝혔다. 이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어긴 부분은 한치도 없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취재진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심지어 벽돌을 던

지기까지 했다. 취재 현장에 있던 카메라 감독과 오디오맨, PD와 AD는 박 대표가 던진 벽돌과 주먹에 맞아 뇌

진탕 증세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나서서 박 대표를 막기까지 

했으며, 그러고도 폭력 행위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끝이 났다고 한다. 

 취재원은 취재진의 취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 누구나 언론사나 언론노동자에 대해 개인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폭언과 협박, 그리고 폭력은 얘기가 다르다. 특히 폭력은 취재 거부

의 방식도 아니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일 뿐이다. 더군다나 박 대표는 흉기가 될 수도 있

는 벽돌을 사용했다.

  

 취재 윤리에 따른 정당한 취재 과정에서 언론노동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반드시 엄단되어야 한다. 취재진의 인

권과 국민의 알 권리 위에 설 수 있는 폭력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이번 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다시 한 번 강력

히 촉구한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언론노동자들에겐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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